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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추진

- 저장양파 출하연기 6천 톤 추가, 가격 미회복 시 조생양파 추가대책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양파 수급 안정대책

(2.25. 발표)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 등으로 양파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3월 말~4월 초부터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생양파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3월 말 기준) 중만생종

(5~6월 출하)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저장양파 재고 누적과 조생종 면적 증가*로 3~4월 양파 공급량은 전․평년

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파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 조생종: (평년) 2,863ha → (‘21) 2,939 → (’22) 2,975 (전년비 1.2%↑, 평년비 3.9%↑)

   ** 전년 대비 26,547톤↑ (저장양파 24,860톤, 조생양파 1,687톤)

평년 대비 34,046톤↑ (저장양파 18,146톤, 조생양파 15,900톤)

   *** 도매가격(원/kg)/반입량(톤): (2월 상순) 528/861 → (2월 중순) 439/721 → (2.23.) 352/1,040

  이에 농식품부는 3~4월 양파 공급량을 전․평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저장양파 출하연기와 조생양파 출하정지를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상황: 정부비축 9.5천 톤 시장격리, 저장양파 17.1천 톤 출하연기(3.10. 창고봉인), 

‘22년산 조생양파 출하정지 면적 144ha(정부 수급안정사업: 제주 44ha, 

전남 자체사업: 100ha) 산지폐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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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양파가격은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대책 발표에도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어, 농식품부는 기존대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 도매가격(원/kg)/반입량(톤): (2.23.) 352/1,040 → (2.28.) 455/743 → (3.17.) 385/828 → (3.25.) 337/777

  저장양파 출하연기는 이미 창고 봉인된 물량(3.10.기준 17.1천 톤) 외에 

농협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6.3천 톤이 추가된 총 23.4천 톤으로 

확대된다. 해당 물량은 5월 1일 출하를 전제로 창고 봉인하였지만, 감모·

부패 등으로 저장이 어려울 경우 자체 폐기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도 인정

하였다. 집행방식도 kg당 최대 200원(100원 선지급, 100원 사후정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200원 일시 지급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 및 농협에 

지원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다.

  조생양파 출하정지는 현재 144ha(제주 44, 전남 100)에 대하여 농업인 

선정이 완료되었고, 포장 정리작업은 우천 등의 영향으로 3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동 작업이 마무리되면 약 1만 톤의 조생양파가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4월 중에 조생양파 홈쇼핑 기획 

판매,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저장양파 출하 마무리 시기와 올해 조생양파 수확시기가 

한시적으로 겹치는 3~4월 양파 공급 과잉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생양파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의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조생양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원예산업과장은 “향후 시장 및 산지 동향을 면밀히 점

검하고 시의적절한 대책 추진으로 올해 조생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

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국민이 건강에 좋은 양파를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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